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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의 밤 할 준비 됐니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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괜찮니? 성탄절 불빛을 
보러 갈 거란다!

거룩한 밤

마고와 

파올로

정말 힘든 
하루였어. 지금은 
별로 이야기하고 

싶지 않아.

“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… 그의 이름은 …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.”(이사야 9:6)




